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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런쿄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j

7월 2:일 주일 이인교회(담입목사 정성규)에서열펀 교인콩회

는 작은 축제였다 교인총회가 축제 7 될 턱이 있겠는가 싶지

만 분병히 작은 축제였다 한 시간 조금 넘게 모두들 웃고 박수

치고 서로틀 격려하연서 행복해했다

‘예수님의인도를 받는 교회 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세운

지 2개월 이닐 총회는 어떻게 하면 사림이 제 맘대로 골고 가

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화인하고 다짐하는 첫 번째 실험무대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인이 결정댔다 하나는 ‘교

둥]큐약제정 이고 하나는 운영위원 선줍’이다 이 두 가지 결

정사항 안에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

는지룹 조앙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다

우선 예인교회 규약에서 눈에 띄는 엄들올 보자 매년 l월에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정기총회를 연다 여기서 교회의 휠동을

보고하고，예 결산 및 부동산 소유 관리 처븐 등 재정문제

룹 칠정하고，규약 개정 운영위원 선힐 등을 처리한다 그러고

콩회에서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구성된 운영위원은 여느 교

회의 당회 내지 제직회 정도이다 이 부분들은 보통 교회에샤

연만이1 열리는 공동의회와 형식적으토 긍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예인교회 운영위원희 구성과 그 내용올 살펴보면 큰 차
이틀 발견하게 된다 그 특징은 운영위 구성에 있이 첫째 7인
이내의 멍신도와 1명의 담임목사가 참여한다 평신도의 임기

는 1넌이고‘해마다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받아아한다

담임똑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힐 수는 었지

만 의건권은 었다 운영위원으로 선입된 홍순호 권사는 처음

징성규 똑사님이 먼저 목사는 의결권올 갓지 않도록 하Z 고

했윌 떼다틀 볼랐다 ‘그래도S분의 l 정도의 의집권은 있이야

하지 않겠느냐 고 얘기했지만 1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설

명했다 담임목사의 억1가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지만‘이번 의

지라면 부리면 부릴수록 교회는 행복해질 것 같다

둘째 이날 선출된 일곱 경의 운영위원 중 여 iki집사가 두 명이

다 투표를 하기 전 누군가가 -이왕개혁할 거 여성이 더 많으

면 좋겠다”면서 두 영의 여권사를 후보로 더 추천했다 본인들

이 운영위원 힐 능력은 있다고 살각하지만 건강상 이유토 이

렵다”면서 즐겁게 고사한 것이나‘사회자가 -여성이두 밍이나

참여하는 것도 파격인더 더 늘리자면 이건 혁명이다-고 하는

농담에도 모두들 즐거워했다 이 정도면 축제라고 봐도 충분하

지않은가 1중략 l

이날 총회가 글난 뒤부터는 ’예인교회를바로 세우기 위한 연속

기도회 '7f 시작된다 여섯 장짜리 안내지에는 구체적인 기도제

목들이 빼곡이 채워져 있다 이 기도제목들을 찬찬히 읽고 기

도해나가는 동안 달 속처럽 알차게 여물어갈 것이다

뉴스엔조이 2이).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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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일 (주일)오후 3시
복사골문호}센터 5층

교회가 새로원지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기보다 노력합시다.

이제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초 1:빼예인교회 www.yein.org T. 032) 328-0692

후원 교회개혁실천연대 WW'N.protest2002.org
뉴스엔조이 'N'Nw.newsnjoy.co.kr

http://www.ye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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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효택교회는 두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교회는 자생의 전망마저 암울힐 정도로 물량주의적 기복적 이원론적 신요때 갚이 빠껴 었으며，그럽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올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가힘듣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일상적으로훼손되는 현실올 목도하면서，한국교회의 현 상홍L이 댄죄부로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던 중

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올 새삼 확인한다 교계정치가 금권에 의해 좌우되고，무허가 신학교들이 무자격의 목회자

를 양산하며.대표적 신학교들이 신학적 독단고;편견에 의해 g찍되고，기성교회들이 비성경적，비복응적 관행과 타성에 젖어

온지는이미오래되었다

우리들이 독단적 사제주의툴 신성화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먹고 화려한 교회장식과 장엄한 의식에 눈먼사이 교회의 재정은

온갖 명목의 현금과 금융 치입의 세속적 사술 (!fJ術)로변하고，교회의 교제는 유유상종의 츠목회로 전락해 갔으며‘교회의 구제

는 연민과 사흔{Ol 동반되지 않은 관례적 체면 세우기로 빠져들었다

세속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학연과 치연 같은 온강 인연의 끈들이 교회의 위계구조에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 또한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양식있는신학자들과 목회자를 그러고 수많은 펑신도들은 교단과 교회정치의 횡포앞에 무력하게 칭문

을강요당하고있다

우리는복음의 선포가마땅히 복음의 실천으로확대되어야하며‘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땅에 하나님 나리틸 구현히는 λ찍

자가 되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불의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무책임올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올 해1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국사회의 어둥과 브패를 지레 선도(先Ll$:하는 범죄자들을 일상적

으로 배출해 오면서 세속의 기준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창당한 윤리부재의 상홍멸 재생산해 왔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개

신교가 등록된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신도를 확보하고 사회지도층인사의 절대다수가 기득교인이라는통계에 접하지만‘오히

려 그러한 사실올 자랑아닌 낯뜨거은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하는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극교회는 무감각하고，무비판적이며，무기력한 ”교회인”을양산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즐거5는

투철한 ”신g엔‘을길러내는일에는영백히 실패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장링선언문중에서

‘’;모범정관이 효택교회 개혁을 가져온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혼 백종국 오세택)가9월 22일 경7 도 군포 신올교회(이문식목λH에서 교회 정관

에 대한 세미나률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연대의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전국 투어의 수도권 모임으로 서올 ‘안산 ，성

남등지에서 모범 정관에 관심올 가진 40여 명의 교인들이 참가했다 백종국 교수(경상대)는1한국교회의 모범 정공빼 디|하여1라

는 빌제률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정과 모범 정관의 띨요성올 강조했다‘그는 ”한국교회의가장 큰 문저점은 사제주의적 권위주

의 체제다”며”성직자률일반 교인괴 구분하는 것과 성직자에게 과도한 권한올 죄 전횡율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잘못

이다”고주장혔다 이어 벅교수는 ”이런문제툴극복하기 위해 교회에 정관올 묘틸어야한다고역설했다 그는 ”정관이도입되

면 교회 직분이 평등해지고‘의사 결정이 민주화되고，재정 역시 투명해 질 것이다”라고했다‘그는 ”모법정관은 제도를 개혁하

면서 사람의 의식도 개혁합 수 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제도라 울완전할 수 있ι 하지만 끊임없이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

나님께로 가끼이 가는 노력올 한다면 정관은 한국교회의 깨혁올 가져다줄 것”이라고덧붙였다 정핀의 필요성에 대한발제 이

후떼는실제로 정관을 운용하고있는 4개 교회(산울교회 예인교회 ‘시흥교회 두레교회)가사혜롤 밝혔다

뉴i 맨조Ol20C6년 9월18일자 기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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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0. (주)부터매주 오후 3시 복사골문화센터 5충

뎌7뭔 뾰 1(엠 | 깅으 J 2 때윈
12/10

I겐7 복과 초똑 개혁사의 영성과 X댄 l
12/24 01드프

000 비판과대인

교회 긴강한 교호|란••

| 띠 싱깅과 경정의 밍 전동실천과 사회잠여 l

겐꽤 구속 투멍한재정 l

• 서비이벌 언밀 송이 그러고 연띤 끽기 l

1/14

1/28

2/11

2/25

여l배

헌신

성경적세계관 장조

권리포기 -1

기복신앙의극복

개교회주의극복

민주적운영

교회개혁 현안 -1

대안입니까?
교회기새로원지고 없압니다

고민만 하기보다 노력합시다.

이제 당신의 관심01 필요합니다.

3/ 4 권리표기 걷 피획새혁 힌얀.l

•온 프로그햄 사용되는 교재는 실비로 구입6빠 합니다
•본 과정의 수료는 1양l 이상 즐석해야 합니다
•본 괴정은 깅의와 토의로 진맹될니다
•본 괴정은 교회 시정에 따라 시간언경이 가능핸 4다

핸예인교회
•사무실 경뾰 부전시 웰뮤 싱1동 402-3 윌티운 314호 •주얄뼈 복A널문화센터 5종

•전화 :002) 328.0692 •옹피 W'I'끼v.yelll.org

3/ 11 권리포기 -3 교회개혁운동

따송식 |l
l 를상믿 CE꾀l김딩앙••비띤 I

I런교회다니고싶다 1
2006년 12월 3일 (주일)오후 3시
복사열문화생터5층

주최 m얘인요외 WWW.yem..α9 T.032)328-0692

햇 교회깨언싱선언에 wwwα01.，12002.0멍
뉴스앤조이 www.nev，snjoy∞kr

http://WWW.y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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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첫시링에 빠져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간융 기억하심니까?

그동안 세상읍 의지하여 살던 모습이 부끄러워

교회 마루바닥융 핑굴며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운시절.

예배당올 짓기 위해 괴분한 희생올 하면서도

벽폴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을완공히는닐.

δ싸닝째 무언가 해드린 것 같아서 감동.감사히여

새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홉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횡，무리한 건축.서|습，기복주의.

헌금강A 불푸명한 재정운영.이풋사랑 외연.부도덕성 퉁...

엎룩진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j)싼fl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링틀이 넘쳐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혈 다니다 상처 입고 교회블 둥진 성도듭입니다.

그툴용 위해

[이런교회 다니고 싶다l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예인가촉의 판심으로 초대합니다.

예인교회

[01린 후왜 아내i 잉태 세미나
2006.12.3. (주)오후 3시.복사골문화센터 5충

•진 앵 :김태용권사(준비팀장)

•^17~H : 테이블별 자기소개 빛 인새테이블 리더)

�잔앙 :안태혼전도사

•서|미나1 : [한국교외의 7사지 문세접] 김종희 71"1<뉴스앤조 0])

•영 상 :[그래도교화는 서l상의 희망입니다]

•서|미나2 : [교회다운교회를 위한 노력]홍순호권새운영위원장)

•자역모임 :허심탄회한 시간

•후ξ모임죄H : 정성규목사

•잔없} J~: 안태훈전도사

�때회:자유롭게

여멘표 l는 성도플의 자발적인 모잉으로 시작성1여 2002년 7월 21일 창힘된

교회입니다. 2006년 12월 현재 어린이 포합 171명이 출석하고 있으"1.
l호댁독립괴회 및 선고l단치l연합l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예인고!회는구약의 핑야괴회와 신약의 호대교회 이상을 따라 져붙어

함께하는 공동쳐r’•반 영흔윤 시행}는 공동체 "복음전n빠 l냥èPI

공동체‘를 설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비전은히나닝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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